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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회적 우정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할 ‘新가치’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서울시민들이 

함께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고 다 같이 어울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

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민선5기부터 많은 시민과 소통

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던 박원순 시

장은 사회적 우정을 새로운 시대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우정은 우정이라는 친숙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근대 이후 대부

분 사적 관계에 국한된 개념으로 축소되어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낯설게 받

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본래 우정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더 넘어서는 사회 동학의 핵심적 가치로서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가 가지

고 있는 한계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가

치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정 패러다임, 사회적 우정 강조 바람직

특히, 우정이 가지고 있는 동등성, 조화, 세계성, 소통성이라는 민주주의적 

속성을 통해 다른 관점과 의견을 가진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화를 배제와 

획일화가 아닌 차이의 인정에 기반을 두고 상호 인정과 조화를 이끌 수 있

으며, 차이와 결속이라는 상반된 요소들의 성공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서는 모두가 서울시의 동등한 구성원임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

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정치철학의 기조를 사회적 

우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